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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 대외 여건 개선과 체질 개선 성과로  

25년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 2 년 연속 적자 탈피…수익성 중심 경영성과 가시화  

▶ 내부 효율화·운영구조 재편 등 체질 개선 주효 

<2025-05-09> 한주라이트메탈(198940, 대표이사 이용진)이 2025 년 1 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8.5 억원, 당기순이익 4.7 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9 일 밝혔다.  

 

이는 지난 2 년간의 적자 기조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 여건 개선과 내부 구조조정 노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원가 절감 ▲조직 슬림화 ▲노사 대타협을 통한 생산능력 불균형 해소 등의 체질 

개선작업이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원재료 시장의 안정과 환율상승 등 외부 환경 개선 또한 실적 

반등에 기여했다. 

 

한주라이트메탈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경영 효율화와 운영구조 재편 전략이 

1 분기말 마무리됐고 2 분기부터 본격적인 결실이 기대된다”며 “1 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턴어라운드 또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최근 현대차 eM 플랫폼 크로스멤버 단독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이어 기아 

목적기반차량(PBV)에 필요한 메인브라켓 긴급 대체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플랫폼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3 년 2 월부터 시작된 GM DK68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상반기 내 개발비 

회수에 이어 내년 6 월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수익성 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